
		
			[image: Cover image]
		

	
    
      
        
          	
          	
        

        
          	
        

        
          	
            [ Article ]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 Vol. 35, No. 1, pp.19-31
        

        
          	ISSN: 1226-0851			
					(Print)
				2234-376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28 Feb 2026

        

        
          	Received  30 Jul 2025
Revised  01 Nov 2025
Accepted  15 Nov 2025

        

        
          	
            KJHE_2026_v35n1_19

            DOI: 
            https://doi.org/10.5934/kjhe.2026.35.1.19
          
        

        
          	
            여자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마음챙김의 순차매개 효과
          
        

        
          	
            Shim, Meongsuk1) ; Cho, Sambok2), *


          
        

        
          	1)Department of Family Counseling and Welfare, Daegu Catholic University

        

        
          	
        

        
          	2)Department of Family Counseling and Welfare, Daegu Catholic University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Mindful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in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심명숙1) ; 조삼복2), *


          
        

        
          	
        

        
          	1)대구가톨릭대학교 가족상담복지학과 박사 수료

        

        
          	
        

        
          	2)대구가톨릭대학교 가족상담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ence to: *Cho, Sambok Tel: +82-53-850-3517 E-mail:  jonathan3@naver.com
          
        

        
          	
ⓒ 2026,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All rights reserved.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and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mindful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in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A total of 366 students from K Girls' Middle School in Nam-gu, D Metropolitan City, completed an online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5.0 along with PROCESS Macro 4.2, specifically Model 4 and Model 6, employing bootstrapping to assess the significance of the indirect effects. The analysis revealed that both emotional clarity and mindfulness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Furthermore,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mindfulness were confirmed in this context. The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mindfulness interventions to enhance emotional clarity and facilitate the adaptive regulation of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s in middle school girls experiencing psychological control from their parents. Additionally, the study addresses its limitations and offers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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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춘기는 중요한 변화와 도전들이 두드러지는 독특한 발달 시기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쳐 사춘기를 맞이한 청소년들이 최적의 심리적 적응을 유지하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Li et al., 2024). 특히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면서 부모에게서 정서적인 독립을 시작하고 또래관계를 확장하면서 더욱 다양한 적응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Lerner & Steinberg, 2009). 특히 이 시기에는 급격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며(이유현, 2017), 청소년의 인지적 발달은 다른 측면들의 변화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인지능력은 정서조절전략과도 관련이 깊다(이유현 외, 2014). 또한 청소년기는 정서조절 전략이 정교화되고 다양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내면화되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인지적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김혜원, 오인수, 2016).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대처(Garnefski et al., 2001)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거나 해석하려는 시도들을 통해 인지적 측면을 변화시키고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는 전략이다(Gross, 1998b).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으로 구분된다(주혜원, 2020).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계획 다시 생각하기, 수용, 긍정적인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가, 조망확대를 말하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자기비난, 파국화, 타인비난, 반추를 말한다(신시온, 2021).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스트레스 사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개인의 정서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정서조절을 방해하여 개인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김한나, 2022). 특히 여자중학생들은 남자중학생에 비해 정서를 경험할 때 이를 억제하고 내면화하는 경향이 강해(이유진, 2021)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외부에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해소되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을 내면화하여 심리적 부적응이 가중될 수 있다(서민희, 이세화, 2024). 2025년 청소년통계를 보면 여학생(49.9%)이 남학생(35.2%)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스트레스 요소를 더 예민하고 심각한 것으로 재해석하고 반추적인 사고를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Tamres et al., 2002).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서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에 비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을 더 많이 사용하며(Öngen, 2010), 우울-공격성향 청소년은 고등학생의 경우 성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중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욱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한다고 한다(배은영,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여자중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의 하나인 심리적 통제는 애정 철회, 죄책감 유도, 실망, 소유욕 등을 통해 자녀의 심리적 발달을 잠재적으로 방해하며, 자녀의 자유로운 감정표현 및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강압적인 양육 태도라고 할 수 있다(Barber, 1996). 청소년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받는다(Gibb & Abela, 2008). 안희정(2012)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비난하거나 자녀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심리적인 통제를 가하면 자녀는 자기 비난과 같은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청소년기는 자율성과 독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여 심리적으로 통제하려는 부모의 양육 행동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Barber, 1996)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부모의 통제가 발달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경우 심리적 통제는 지속적인 부정적 감정 자극을 초래하여 감정 조절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McDowell et al., 2002). 부정적 양육행동 중 하나인 심리적 통제를 경험한 중학생들은 정서를 적응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익힐 기회를 갖기 어려워지고(고연정, 이지연, 2013) 스트레스 상황의 정서를 처리하기 위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을 사용하며(전인옥, 이영순, 2012),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높게 나타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중학생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Cui et al., 2014).

        정서인식명확성은 자신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고 인식하며 정리하는 능력을 말한다(Swinkels & Giuliano, 1995). 정서인식명확성은 부모의 양육 행동과 관련이 있는데,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경험한 자녀들은 정서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으로 인해 자신의 정서경험을 억누르게 되어 정서를 구분하고 명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Lynch & Mizon, 2011) 정서인식명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손미남, 2024). 김달님(2024)과 남정민(2016)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정서인식명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의 관계를 주목해 보면 정서인식 명확성은 정서를 스스로 인식하는 정서 정보처리 과정의 기초로(Salovey & Mayer, 1990) 정서를 일으키는 자극을 어떻게 지각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정서조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Gross, 1998b), 효율적인 정서조절을 위해서는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지각해야 한다(김미숙, 안귀여루, 2018; 성요안나, 2017). 또한 청소년의 정서인식 명료성은 정신건강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원하지 않은 감정을 억제하면 부정적 정서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김경미, 2024).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봤을 때 정서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인지적 정서조절방략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다. 성별에 관한 연구를 보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조절곤란과 비자살적 자해에서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의 정서인식명확성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박제일, 2024).

        마음챙김은 현재의 순간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며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알아차린다는 의미이다(김정호, 2001). 최은실과 이우경(2022)은 부모의 심리적인 통제는 마음챙김을 어렵게 하고 정서조절곤란을 증가시켜 최종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을 증가시킨다고 하였으며 황수정과 정현희(2023)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정서조절곤란을 통해서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마음챙김이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지적 정서조절과 관련하여 현상란과 김윤주(2021)는 정서에 대해 마음챙김을 함으로써 미세한 정서 부분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정서를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적응적인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였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음챙김에 관한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반응성을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심신 건강의 영역에서 효과가 있고(이혜진, 박형인, 2015) 학업 위기나 스트레스를 마음챙김을 통해 정서인식명확성을 강화시켜 자기조절을 더 잘 할 수 있다(이미영, 2023)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정서인식명확성과 마음챙김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해야 자신의 정서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림이 가능하며(김연경, 2024),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은 사람들이 마음챙김 수준도 높다(문화진, 2022)는 연구결과들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관련하여 원두리(2007)는 부정적인 정서를 동반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경우 마음챙김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내적인 상태와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정서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성별에 관해서는 최인선과 주은지(2021)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은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의 계획 다시 생각하기에서만, 여학생은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의 자기비난과 타인비난에서 마음챙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선과 주은지(2021)는 여학생의 경우 인지적 차원에서 사고와 감정의 분리를 통해 내면의 경험을 수용하는 능동적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인지적 정서조절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국내에서 두 변인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며, 남학생보다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미미하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여자중학생이 남자중학생에 비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더 자주 사용한다(배은영, 2007)는 점에서 여자중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 경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또한 여자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마음챙김의 각각의 매개효과와 정서인식명확성과 마음챙김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순차적 매개효과는 정서인식명확성이 마음챙김보다 선행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정서조절이론(Gross, 2014)을 살펴보면 정서조절과정은 크게 상황, 주의, 평가, 반응의 단계를 거치며 정서 조절을 논의하려면 정서생성과정과 정서조절과정을 구분하여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서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확신이 필요하다(Gross, 1998b). 또한 정서조절과정에서 정서조절 프로그램은 인지적, 마음챙김 기반 등의 접근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Gross, 1998a). 이러한 Gross(2014)의 정서조절이론과 정서인식명확성과 마음챙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김연경, 2024; 문화진, 2022)를 종합하여 청소년의 정서조절을 위해서는 정서조절 전의 정서에 대한 확신, 즉 정서를 인식하는 과정(정서인식명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서를 조절하는 과정 중 정서에 대한 반응조절의 단계에서 마음챙김이 이루어지는 순차매개과정을 가정하였다.

      

      
        2.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자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 마음챙김의 매개효과와 순차적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여자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이고 매개변수는 정서인식명확성, 마음챙김, 그리고 종속변수는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로 하였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여자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서인식명확성, 마음챙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여자중학생이 인식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정서인식명확성, 마음챙김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2. 여자중학생이 인식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한가?


          	가설 3. 여자중학생이 인식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매개효과는 유의한가?


          	가설 4. 여자중학생이 인식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마음챙김은 순차매개효과는 유의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K여자중학교의 전교생 554명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협조를 받아 지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구글 설문지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회수된 368부의 응답 중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는 2부를 제외하고 총 366개 응답을 분석하였다. 학년은 2학년이 154명(42.1%)으로 가장 많고 1학년이 108명(29.5%), 3학년 104명(28.4%)이었다.

        
          
          

          [그림 1]  
				
          

          
            연구 모형
          
          

          

        

        
          <표 1> 
				
          

          
            대상자 분포
            (N=366)

          
          

        

        
          
            
              	학년
              	빈도(명)
              	비율(%)
            

          
          
            	1학년
            	108
            	29.5
          

          
            	2학년
            	154
            	42.1
          

          
            	3학년
            	104
            	28.4
          

          
            	전체
            	366
            	100
          

        

        

      

      
        2. 측정도구
        
          1)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PSC-YSR)
          Barber(1996)가 개발한 자기보고형 부모 심리통제 척도(PCS-YSR: 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 Report)를 전숙영(2007)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부모의 자기표현 제한, 죄책감 유발, 비난, 애정철회, 감정 무효화, 불안정한 감정기복 등을 측정하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계수는 .928로 나타났다.

        

        
          2) 인지적 정서조절 척도(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
          Garnefski et al.(2001)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aire: CERQ)를 김소희(200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로 구성되어 있다.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은 계획 다시 생각하기, 긍정적 초점 변경, 수용, 균형 있게 바라보기, 긍정적 재평가의 5개 하위요인 20문항이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은 자기비난, 타인비난, 파국화, 반추의 4개 하위요인 16문항으로,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네 가지 하위 요인에 해당하는 총 16문항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인지적 정서조절의 Cronbach's α 계수는 .847이고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Cronbach's α 계수는 .860이었으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Cronbach's α 계수는 .876이었다.

        

        
          3) 정서인식 명확성 척도(Trait Meta-Mood Scale)
          Mayer와 Gaschke(1988)의 연구를 참고하여 Salovey et al.(1995)이 개발한 척도를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특질 상위-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정서에 대한 주의(5문항), 정서인식명확성(11문항), 그리고 정서개선에 대한 기대(5문항)로 총 21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을 측정하는 11문항을 사용하였으며, 5점 리커트식(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Cronbach's α 계수는 .730이었다.

        

        
          4) 마음챙김 척도
          마음챙김 척도는 박성현(2006)이 명상이론과 위빠사에 근거하여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로서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4개의 하위요인은 현재 지각, 주의집중, 비판단적 수용, 탈중심적 주의이다. 매우 그렇다 1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5점까지 리커트식 5점 척도이고, 총 20문항으로 전 문항 역채점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α계수는 .951로 나타났고, 하위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현재 자각 .873, 주의집중 .846, 비판단적 수용 .882, 탈중심적 주의 .890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방법
        여자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정서조절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마음챙김의 매개효과와 순차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PSS 25.0와 PROCESS Macro Model 4번과 Macro Model 6번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일관성 유무를 파악하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실시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넷째, 변인들 간의 관련성의 방향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 계수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가설 검증의 주요 분석 도구로 SPSS에서 Hayes(2022)가 개발한 PROCESS Macro Model 4번과 Model 6번 활용하여 매개 분석과 순차매개분석을 수행하였다. 여섯째,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 표본은 5,000개,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변인들의 왜도는 2보다 작고, 첨도는 3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정규성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표
            (N=366)

          
          

        

        
          
            
              	 
              	1
              	2
              	3
              	4
            

          
          
            	1. 부모의 심리 통제
2.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3. 정서인식명확성
4. 마음챙김
            	1
.415**
-.265**
-.443**
            	 
1
-.336**
-.657**
            	 
 
1
.488**
            	 
 
 
1
          

          
            	평균
            	1.86
            	3.52
            	3.10
            	3.52
          

          
            	표준편차
            	.657
            	.648
            	.577
            	.860
          

          
            	왜도
            	.859
            	-.318
            	.136
            	.070
          

          
            	첨도
            	.352
            	-.002
            	-.435
            	-.659
          

        

        
          
            **p<.01
          

        

        

      

      
        2. 가설 1. 여자중학생이 인식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의 단순매개효과 검증
        여자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매개변인인 정서인식명확성과 동시에 투입하여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β=-.243. p<.00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B=-.272 R2=.227으로 부적인 영향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여자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은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에 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나타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관계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의 단순매개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t
              	
                β
              
              	95% 신뢰구간
              	F
              	R2
            

            
              	LLCI
              	ULCI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409
            	.047
            	8.698***
            	.415
            	.316
            	501
            	75.655
            	172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정서인식 명확성
            	-.234
            	.044
            	-5.273***
            	.266
            	-321
            	-147
            	27.805
            	.071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345
            	.042
            	7.311***
            	.350
            	.252
            	.438
            	53.296
            	.227
          

          
            	정서인식명확성
            	-.273
            	.054
            	-5.078***
            	-.243
            	-.378
            	-.167
          

        

        
          
            ***p<.001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직접 효과와 정서인식명확성을 거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4>와 같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정서인식명확성을 거친 간접효과의 크기는 .064로, 역시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95%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031과 .104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을 설명하는 정도(R2)는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로 .071에서 .227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의 관계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표 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관계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의 단순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총효과, 직접효과
          

          
            	구분
            	Effect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효과
            	.409
            	.047
            	8.698***
            	.316
            	.501
          

          
            	직접효과
            	.345
            	.047
            	7.312***
            	.252
            	.438
          

          
            	간접효과
          

          
            	경로
            	Effect
            	BootSE
            	
              β
            
            	95% 신뢰구간
          

          
            	LLCI
            	ULCI
          

          
            	부모의 심리적 통제 → 정서인식 명확성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064
            	.019
            	.065
            	.031
            	.104
          

        

        
          
            ***p<.001
          

        

        

      

      
        3. 가설 2. 여자중학생이 인식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인지적 정서조절에서 마음챙김의 단순매개효과 검증
        여자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매개변인인 마음챙김과 동시에 투입하여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는 β=-.589, p<.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B=-.444, R2=.451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자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서 마음챙김은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나타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단순매개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t
              	
                β
              
              	95% 신뢰구간
              	F
              	R2
            

            
              	LLCI
              	ULCI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408
            	.047
            	8.678***
            	.154
            	.316
            	.501
            	75.311
            	.172
          

          
            	부모의 심리적 통제
            	마음챙김
            	-.578
            	.062
            	-9.403***
            	-.443
            	-.699
            	-.457
            	88.421
            	.196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152
            	.043
            	3.540***
            	.153
            	.067
            	.236
            	148.710
            	.451
          

          
            	마음챙김
            	-444
            	.033
            	-13.569***
            	-.589
            	-.509
            	-.380
          

        

        
          
            ***p<.001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직접효과와 마음챙김을 거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6>과 같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마음챙김을 거친 간접효과의 크기는 -.075로, 역시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95%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299와 -.184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을 설명하는 정도(R2)는 마음챙김을 매개로 .172에서 .451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표 6>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단순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총효과, 직접효과
          

          
            	구분
            	Effect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효과
            	-.545
            	.039
            	-14.110***
            	-.620
            	-.469
          

          
            	직접효과
            	-.303
            	.041
            	-7.467***
            	-.383
            	-.223
          

          
            	간접효과
          

          
            	경로
            	Effect
            	BootSE
            	
              β
            
            	95% 신뢰구간
          

          
            	LLCI
            	ULCI
          

          
            	부모의 심리적 통제 → 마음챙김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075
            	.015
            	.261
            	-.299
            	-.184
          

        

        
          
            ***p<.001
          

        

        

      

      
        4. 가설 3. 여자중학생이 인식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에서 정서인식 명확성과 마음챙김의 순차매개효과 검증
        여자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마음챙김의 순차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PROCESS Macro의 Model 6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정서인식명확성에 미치는 효과는 (β=-.268, p<.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구체적으로는 B=-.233, R2=.172로 부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정서인식명확성이 마음챙김에 미치는 영향은 p<.000, R2=.343으로 유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정서인식명확성, 마음챙김이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β=.153, p<.001)로 유의하였으나 정서인식명확성의 효과는 β=-.008, p<.851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에 대한 마음챙김의 효과는 (β=-.585, p<.000) 유의하였고 R2=.451이었다. 이를 나타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관계에서 정서인식 명확성과 마음챙김의 순차매개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t
              	
                β
              
              	95% 신뢰구간
              	F
              	R2
            

            
              	LLCI
              	ULCI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408
            	.471
            	8.678***
            	.415
            	.316
            	.501
            	75.311
            	.172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정서인식명확성
            	-.233
            	.044
            	-5.254***
            	-.268
            	-.320
            	-.146
            	27.605
            	.071
          

          
            	부모의 심리적 통제
            	마음챙김
            	-.440
            	.058
            	-7.619***
            	-.337
            	-.553
            	-.326
            	94.844
            	.344
          

          
            	정서인식명확성
            	.595
            	.066
            	9.035***
            	.399
            	.465
            	.724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151
            	.043
            	3.516***
            	.153
            	.067
            	.235
            	98.888
            	.451
          

          
            	정서인식명확성
            	-.010
            	.050
            	-.188
            	-.008
            	-.108
            	.090
          

          
            	마음챙김
            	-.441
            	.036
            	-12.160***
            	-.585
            	-.513
            	-.370
          

        

        
          
            ***p<.00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마음챙김의 순차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8>과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마음챙김의 순차적 매개효과의 간접효과를 분석해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정서인식명확성을 경유하여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이르는 경로에서 부트스트래핑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025과 .031로 0을 포함하여 유의하지 않았으나 두 번째 마음챙김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매개하는 경로(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 .128,~.267)와 심리적 통제가 정서인식명확성과 마음챙김을 경유하여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에 이르는 간접경로(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 .036 ~ .090)는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였다. 총 간접효과는 β= .261이고 부트스트래핑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191 상한값 .330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마음챙김의 순차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표 8>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관계에서 정서인식 명확성과 마음챙김의 순차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총효과, 직접효과
            

            
              	구분
              	Effect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효과
            	.408
            	.047
            	8.678***
            	.316
            	.501
          

          
            	직접효과
            	.151
            	.043
            	3.516***
            	.067
            	.235
          

          
            	간접효과
          

          
            	경로
            	Effect
            	BootSE
            	
              β
            
            	95% 신뢰구간
          

          
            	LLCI
            	ULCI
          

          
            	부모의 심리적 통제 → 정서인식명확성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002
            	.014
            	.002
            	-.025
            	.031
          

          
            	부모의 심리적 통제 → 마음챙김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194
            	.034
            	.197
            	.128
            	.267
          

          
            	부모의 심리적 통제 → 정서인식명확성 →
마음챙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061
            	.014
            	.062
            	036
            	.090
          

          
            	총 간접효과
            	.258
            	.035
            	.261
            	.191
            	.330
          

        

        
          
            ***p<.001
          

        

        

        
          
          

          [그림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마음챙김의 순차매개효과
          
          

          

        

      

    

    

  
    
      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여자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간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마음챙김의 매개효과와 순차매개효과를 가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결과는 정서인식명확성과 마음챙김은 각각 독립적으로 매개효과를 가지며, 두 변인의 순차매개 경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이 개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먼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정서인식명확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김달님, 2024; 김미나, 2019; 남정민 외, 2014) 정서인식명확성이 낮아질수록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오현아, 원성두, 2021; 이주형, 구훈정, 2024; 이현정, 윤성민, 2024)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여자중학생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지각할 때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명명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적응적인 정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 이에 정서인식 훈련프로그램, 사회정서 훈련프로그램, 정서명명 훈련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자신의 감정을 언어화하고 구체적으로 구별하는 능력을 키워 부정적 정서 반응을 감소시키는 인지적 정서조절방략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자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이 개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마음챙김 간의 관계를 밝힌 기존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마음챙김 간의 직접적인 경로를 살펴본 연구는 없지만 부정적인 양육태도, 애착, 부모와의 관계 경험과 마음챙김 간의 연구(최은실, 이우경, 2022)와 마음챙김의 수준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한 정서조절곤란 수준이 높아지면서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졌다는 연구(황수정, 정현희, 2023)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마음챙김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부적응적 인지적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마음챙김 수준을 감소시킨다(김민호, 2024)는 연구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에 단기 호흡명상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황용재, 2019)는 연구 결과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에 대하여 단기 호흡명상으로 반추 전략과 자기비난전략, 파국화를 줄여줄 수 있다(김창환, 2016)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결과와 종합하여 볼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지각하는 여자중학생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간의 마음챙김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지각하는 여자중학생들에게 학교 기반 마음챙김 프로그램이나 마음챙김 기반 인지행동치료(MBCT), 단기 호흡 명상, 감정 일기 쓰기 등의 실천 가능한 개별 정서조절 전략을 제공이 필요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반응을 조절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여자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마음챙김이 순차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서인식명확성과 마음챙김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김연경, 2024). 본 연구를 통하여 여자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마음챙김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을 새롭게 확인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정서인식명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손미남, 2024) 정서인식명확성이 낮은 사람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며(박유미, 이아라, 2016)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더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마음챙김 수준도 높게 나타난다(문화진, 2022)는 연구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정서인식명확성) 자신의 정서를 수용하는 것(마음챙김)이 여자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통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관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지각하는 여자중학생에게 정서인식명확성을 높여 자신의 정서를 정확히 명명하고 구분하고, 자신의 정서경험을 온전히 수용하는 마음챙김을 통하여 부적응적 인지적 조절전략을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으로 변화시키는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제안으로 먼저 인지발달과 인지적 정서조절에 관한 여자중학생들의 성별 특성화된 정서조절 프로그램을 개발, 교과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지각하지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직접적으로 수정하기 어려운 상황의 여자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구분하는 훈련을 통해 정서인식명확성을 높이고 정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반추나 자기비난으로 이어지는 부정적 정서 반응을 감소시키는 데 중점을 둔 학교 기반 정서조절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인식교육을 실시하거나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양상에 따라 자녀가 느끼는 정서를 공유하고 마음챙김을 통해 정서를 조절하는 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마음챙김 측정도구는 현재의 순간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며 관찰하는 상태와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이나 마음챙김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난 훈련 효과로서의 마음챙김 프로그램 변인을 혼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마음챙김의 매개효과를 마음챙김 기반 프로그램의 실제 효과와 동일한 수준에서 해석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마음챙김의 수준과 프로그램을 통한 향상 정도를 비교하거나, 훈련된 전문가가 실시한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챙김 개입 전후의 정서인식명확성 및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변화에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대상자는 대구에 소재한 K여자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더욱 다양한 표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므로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축소되거나 혹은 사회적 바람직성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부모의 평가와 대상자 면담 등을 통하여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여자중학생을 대상으로 여자중학생의 지각으로 측정된 것이기 때문에 남자 중학생과의 차이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여자중학생과 남자 중학생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남자 중학생과 차이에 근거한 여자중학생에게 특성화된 정서조절을 위한 개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자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마음챙김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여자중학생의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마음챙김의 순차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여자중학생의 정서인식명확성을 높이고 마음챙김훈련을 통하여 여자중학생의 부모의 통제에 대한 지각 변화를 도모하거나 정서표현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자녀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부모 교육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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